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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바이오 융합기술  

 

최근, 과학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공유하면 시간이나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뛰어난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서로 다른 기술을 합쳐 새로운 과학, 산업적인 성과를 

내는 이른바 ‘융합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기술 (NT)과 바이오기술 (BT)의 융합기

술인 ‘나노-바이오 기술’은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의 중간영역으로 두 핵심기술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두 기술을 종합해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제품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발표 분야에서는 현재 상용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유기 및 무기 화합물을 이용한 나노입자, 나노박막, 나노섬유, 나노복합체의 제조 및 이들 기술의 생체분자 

및 촉매, 약물전달체, 바이오 및 화학센서, 인공장기, 조직공학, 바이오칩 등의 의약학적 응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나노기술을 바이오 관련 산업에 응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학계 및 기업체의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발표와 토론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

여를 부탁드립니다.  

<Organizer：충남대학교 박원호 교수>  

     

고분자와 Nanolithography   

 

199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photolithography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 이

유는 주로 경제적인 것인데, 최근 photolithography 방식의 발달로 100 nm 이하의 패턴 형성이 가능해지기

는 했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100 nm 이하의 패턴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nanolithography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비전통적인 방식의 나노 패턴 형성 방법

들, 즉 soft-lithography, imprint lithography, capilary force lithography, dip-pen nanolithography, 

millipede patterning, AFM nanolithography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나노 패터닝 기술에 대해 알아보며, 여기

에서 고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조명하도록 한다.   

       <Organizer：전북대학교 이명훈 교수> 

 

고분자 재료역학  

 

재료역학은 공학의 기초를 이루는 학문분야중 하나로서 하중을 지지하는 재료구조체 (load-carrying struc-

ture)의 강도(strength), 강성(stiffness, 변형특성) 그리고 안정성(stability)을 구하는 해석 방법ㆍ기술을 

다루며 변형체역학, 고체역학 또는 재료강도학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많은 구조체에서 고분자 소재의 특성

이 부각되어 응용되고 있고 또한 고성능 고분자의 지속적인 개발로 기존 재료들(금속, 요업 등)의 대체 소재

로서의 활용증가에 따라 고분자 소재에 대한 보다 복잡한 응력, 변형 그리고 파괴 해석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해석기술은 고분자소재가 생명, 정보, 나노, 우주항공, 자동차 등 전 산업분야에서 보다 넓

게 사용 가능케 할 것입니다.  본 특별분야에서는 고분자 재료역학의 실험적, 이론적 그리고 응용에 관한 topic

들을 발표하고 논의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추계총회 특별발표 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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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발표주제：viscoelasticity, viscoplasticity, creep, stress-rupture, stress-relaxation, slow and fast 

fractures, deformation and yielding, fatigue, impact, tribology and wear, micro-mechanics 

stress analysis, product design, failure analysis. etc.  

< Organizer : 한남대학교 최선웅 교수, 서영성 교수> 

  

산란현상을 이용한 고분자 나노구조 분석  

 

최근 미국에서 나노기술의 상용화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된다고 선언하며 연구비를 본격적으로 투입하면

서 전 세계적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분자를 이용한 나노기

술은 정보전자, 의용생체, 에너지, 환경, 복합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기 위한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고분자의 나노구조 분석에는 다양한 실험기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산란현상을 이용한 구조분석

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고분자학회에서는 1998년 추계 학술대회 (부산대)에서 처음으로 산란현상에 대한 

특별심포지움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그 이후로 포항가속기 및 하나로 원자로의 SAXS, XRD 및 SANS의 

빔타임 신청이 급격히 상승되었습니다. 이같이 수요가 급격히 상승한 산란현상을 이용한 고분자 나노구조 분

석법을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서 다시 개최하여 포항가속기 및 하나로 원자로에 설치된 SAXS, XRD 및 

SANS 장치의 현황 및 성능 향상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고, 고분자에의 응용방법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해 보

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고분자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구조분석법도 함께 토의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심포

지움은 산란장치에 대한 하드웨어 설치 책임자들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

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Organizer：서울대학교 차국헌 교수, 포항공대 김진곤 교수>  

 

플라스틱 광섬유 및 광통신 소재 심포지움  

 
정보통신시대의 대용량 정보전송 및 고속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미 구축되어 있는 도시와 도시를 맺는 장거

리 유리광섬유 회선으로부터 가정이나 사무실까지 광통신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광섬유는 비

록 광손실은 유리섬유에 비하여 크나 유연하고 충격성이 우수하며 유리섬유대비 직경을 크게 할 수 있어서, 많

은 분기점을 가지며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는 최후의 수백 미터의 시장에 매우 적합하다. 이런 이유로 수백 미터

이하의 커넥터가 많이 요구되는 단거리 통신시스템에 광학적으로 투명한 플라스틱을 이용하려는 연구 및 시스

템 적용이 일본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단거리 통신이외에 전자, 기계, 의료, 센서 및 운송사업용

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운송 및 전자기기 분야에는 적용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분자 산업기술은 선진국의 기술 수준에 근접한 몇 안되는 기술 중의 하나이며 우수한 연구인력

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광통신용 고분자소재 기술 분야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짐은 물론 기술 선도의 가능

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2003년 추계총회에서 플라스틱 광섬유 및 광통신 소재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고분자 산업이 한국의 핵심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확인하는 계

기가 됨은 물론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강국을 위한 소재의 국산화에도 이바지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공동의 장으로 나와 함께 토론되고 나아가 산학연 협동의 시발점이 

되며, 국가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

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ㆍ발표주제：플라스틱 광섬유 소재, 플라스틱 광섬유 공정, 광도파로 소재 및 소자, 광통신 소재 평가 기술,

광통신 관련 소재  

ㆍ주    관：플라스틱 광섬유 기술개발 사업단 (산자부 차세대신기술), 분자전자부문위원회  

 

<Organizer：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황승상 박사, 한양대학교 서동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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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Materials for Flexible Electronics and Display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초경량, 저전력의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화질이 우수한 고실감형, 초박막의 

디스플레이가 절실히 요구되며, 차세대에는 종이처럼 가볍고 얇은 유연한 Flexible Display로 급진전 할 것

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Flexible Display는 초대형 광고판 등의 유연성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 까지 응용 가능한 기술로 Plastic 

Film LCD, 유기 EL, e-Book, 뿐만이 아니라 이동통신 단말기 (CDMA, PCS, GSM, IMT-2000 등), 휴대 정

보통신 기기 (PDA, HPC, Digital Camera…) 등 그 응용성이 무궁무진하며, 기술의 발달 수준에 따라 PCS, 

Wearable PC, Flexible All Organic Display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금번 고분자학회에서는 Flexible Electronics와 Display 분야의 기술동향과 소재분야 (유기반도체, 

절연체, 전극, Interface, 전자잉크 등)에 대하여 산학연의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저 하오니 많은 참

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Organizer：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도이미 박사> 

   

기능성 고분자 복합체/나노복합체  

 
21세기 들어 각종 기능성 필러/나노필러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들과 고분자를 복합화한 고기능성 고분

자 복합체/나노복합체가 정보전자 분야, 의료용 소재 분야, 수송 분야 등 각 산업분야에서 기존 소재의 한계

를 뛰어 넘는 차세대 소재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기능성 나노복합체는 기능성 필러/나노필러의 대량 저

가 합성법 및 고분자에의 고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표면처리기술 및 혁신적 복합화 기술의 개발을 통하

여 향후 큰 발전이 예상되며 아울러 기초과학적 검토와 공업기술적 발전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면서 신

속한 제품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재 이 분야에서 기초연구로부터 응용연구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연구 활동을 소개하고 유익한 토론의 장을 갖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Organizer : KIST 고분자하이브리드센터 박  민 박사> 

 

 

■ 특별발표분야의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2003년 8월 9일(토)까지 각 분야의 책임자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나노-바이오 융합기술：충남대학교 박원호 교수(parkwh@cnu.ac.kr)  

ㆍ고분자와 Nanolithography：전북대학교 이명훈 교수(mhlee2@moak.chonbuk.ac.kr)  

ㆍ고분자 재료역학：한남대학교 최선웅 교수(swchoi@hannam.ac.kr)  

서영성 교수(suhy@hannam.ac.kr)  

ㆍ산란현상을 이용한 고분자 나노구조 분석：서울대학교 차국헌 교수(khchar@plaza.snu.ac.kr)  

포항공대 김진곤 교수(jkkim@postech.ac.kr)  

ㆍ플라스틱 광섬유 및 광통신 소재 심포지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황승상 박사(sshwang@kist.re.kr)  

한양대학교 서동학 교수(dhsuh@hanyang.ac.kr) 

ㆍOrganic Materials for Flexible Electronics and Display：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표시소자팀   

도이미 박사(domi@etri.re.kr) 

ㆍ기능성 고분자 복합체/나노복합체：KIST 고분자하이브리드센터 박  민 박사(minpark@kist.re.kr )




